
[보도자료] 매출 10배 ‘미역 대박’ 맞은 완도 어부…”쿠팡의 맞춤형
코칭 덕분”
2023. 4. 14.

김진혁(50) 완도맘영어조합법인 전무가 채집한 미역을 들어 보이고 있다.

쿠팡 조언 듣고 소포장 판매해 매출 1000% 증가 ‘대박’ 
코칭 덕분에 판매자와 쿠팡 함께 성장 

2023. 4. 14. 서울 – 쿠팡 오픈마켓에 입점해 ‘판매 코칭 서비스’를 받으면서 월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약 10배 늘어난 완도의 미역
어부 이야기가 쿠팡 뉴스룸을 통해 공개되면서 화제다.

쿠팡은 자사 오픈마켓 ‘마켓플레이스’ 입점 셀러인 김진혁(50) 완도맘영어조합법인 전무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14일 쿠팡 뉴스룸
을 통해 공개했다. 쿠팡의 코칭이 시작된 2022년 10월 이후로 완도맘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00% 이상 증가하는 등 폭발적
인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.

완도맘이 성공궤도에 안착한 데에는 품질 제고에 대한 노력과 쿠팡 코칭의 힘이 컸다. 완도맘의 주력상품 중 하나는 ‘냉동 곰피(미
역의 한 종류)’다. 이를 위해 염장을 위한 공장라인을 구축하고, 가공에 적합한 곰피 미역 양식법을 개발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다.
김 전무는 “완도맘 냉동 곰피 상품의 강점은 미역이 너무 여리하거나 너무 억세지 않다는 점”이라며 “종묘마다 시간차를 두고 바다
에 심어, 가공에 딱 적합한 형태와 두께로 미역을 수확할 수 있게 키워낸다”고 말했다. 이런 노력 끝에 2022년 초 처음 선보인 냉동
곰피는 불티나게 팔려 나갔고, 연중 판매를 하려고 준비했던 물량은 몇 달이 채 안 되어 동났다.

완도맘의 오랜 고민이었던 불안정한 매출 구조는 쿠팡의 코칭 덕분에 개선됐다. 쿠팡 마켓플레이스 담당자가 기존 대량 판매 위주
였던 곰피를 1/10 분량으로 소분해 판매하도록 제안했고, 고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판매량이 빠르게 뛰었다. 김 전무는
“이전에는 매주 로또를 샀었지만 지금은 사지 않는다”며 “앞으로 냉동창고도 100평 이상 증축하고 신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
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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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맘 코칭을 담당한 쿠팡 마켓플레이스팀 관계자는 “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제공하는 코칭은 고객분들에게 좋은 상품을 더 많이
소개하고, 판매자와 쿠팡이 함께 성장하려고 제공하는 서비스”라며 “입점 업체들의 매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
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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